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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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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집회시위의자유란

 집회를범죄로만들다

 시민을공격하다

 생명과건강의피해

 이대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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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란

“민주적공동체가기능하기위하여
불가결한근본요소”

(헌법재판소2003. 10. 30.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결정) 

▲87년7월시청앞에서열린이한열열사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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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1
일단 금지하라 1

청운동주민센터로인도를통해행진하겠다는신고, 바로다음날인13일금지통고

차도든인도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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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1
일단 금지하라 2

“집회장소를 항의의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금지한다”

(헌법재판소2003. 10. 30. 2000헌바

67·83(병합) 전원재판부결정)

광화문사거리 이북은
무조건 금지,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화

▲2014년4~6월집회, 행진금지장소현황을지도로표시한것. 실선은집회금지, 점선은행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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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2
아무리 사소해도

하루전, 5개부처장관공동담화문 엄정대응방침 발표

“아무리 사소해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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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3
공격 준비

당일 250여개부대, 2만명이상의인원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갑호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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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공격하다 1
고지 선점

 태평로 : 행진 1시간전

 종로구청입구 : 행진 30분전

 살수차대기

선제적 차단 조치로

차벽을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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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공격하다 2
살수 시작

거리에서있다는사실이물포를맞아야할이유?

▲종로구청입구. 집회참가자들이도착한지10분도안돼, 어수선하던사람들에게살수가시작되었다

 종로구청입구4대, 태평로2대, 청계광장1대에서3~4시간동안쉴새없이살수

(인권침해감시단)

 살수차용물182톤, 최루액441리터, 캡사이신651리터 (서울경찰청, 2010년이

후가장많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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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공격하다 3
물대포는 무기

영국에서는위험한물대포, 한국에서는안전하다?

“의학적,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물대포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중략) 나는 물대포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테레사메이, 영국내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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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안전한 물대포는 가능한가?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침해”

(헌법재판소2011헌마815) 

물대포 허용되는 한, 규정과 지침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다. 

2008 촛불집회 당시 물대포가 문제되자 그해 12월 경찰은 규정을

손보는데, 놀랍게도 이때 근거리 직사 금지 규정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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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공격하다 4
조준하라

“사람에 대고 쏘는 것은

죽이려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
(경찰에살수차납품한ㅈ업체전직근무자증언) 

▲KBS 기자를정조준한물포

▶차벽앞에

맨몸으로서있는

집회참여자에게

내리꽂힌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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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공격하다 5
새로운 흉기

집회 참가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 개발,

위험을 야기하는 전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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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건강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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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안된다

 “규제당국은단지잠재적인무질서나타인의권리

침해가능성을미연에방지한다는목적으로는제

한조치를부과할수없다.” (평화적집회의자유에관한지침해설)

 “법집행공무원의물리력사용에의해부상자나사

망자가발생한경우에는독립적이고개방적이며

즉각적이고효과적인조사가이루어져야한다.” (평

화적집회의자유에관한지침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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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안된다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 거리에 나섰다는 이유

만으로 공격당해야 하는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